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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12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대공원 조경과 경영관리부장 김정선 02-500-7001

조경과장 강종희 02-500-750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6쪽 누리집 http://grandpark.seoul.go.kr

 무더운 여름, 정원에서 보물 찾기... 서울대공원 여름꽃 절정!

- 초여름 나리꽃부터 수국, 바늘꽃, 배롱나무까지.. 여름정원의 색다른 즐거움

- 걷다 보면 마주치는 짙은 녹음 속 꽃들의 향연, “피고 지는 꽃들로 계절을 느낀다”

- 대공원 곳곳, 다양하게 어우러진 꽃들을 감상하며 무더위 잊는다!

□ 무더운 여름, 짙은 녹음이 가득한 서울대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

꽃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.

□ 서울대공원은 봄철 벚꽃의 화려한 향연을 지나 한여름 정원 경관으로

시민들을 맞이한다.

○ 6월에는 대공원 곳곳에 나리꽃이 피어나 초여름의 시작을 알렸으며,

현재는 그 자리를 수국이 이어받아 여름의 중심을 물들이고 있다.

□ 대공원역 입구에서 동물원 정문까지 이어지는 주요 동선과 동물원 내

테마가든에는 다양한 품종의 수국이 한창 만개해 절정을 이루고 있다.

○ 흰색과 분홍색 수국이 아름답게 피어난 가운데, 7월 중순부터는 라임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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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분홍, 보랏빛, 하늘색 수국이 차례로 꽃망울을 터트릴 예정으로,

여름 내내 다채로운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.

□ 뿐만아니라, 분홍색과 하얀색의 바늘꽃이 정원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

채우고 있으며, 주요동선 산림변에는 연분홍빛 자귀나무 꽃이 여름 햇살

아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.

□ 길을 걷다 보면 보랏빛의 부처꽃, 버들마편초와 리아트리스, 흰색과

분홍색의 톱풀, 연분홍색 꼬리조팝이 녹음 사이에서 반갑게 인사하며,

하얀색 꽃댕강은 푸른 녹음 속에서 시원한 포인트가 되어준다.

○ 하얀색과 분홍색의 풍접초, 노랑·주황·보랏빛의 루드베키아, 붉은색의 베고니아,

자주색과 분홍색의 페튜니아, 분홍달맞이꽃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.

초록빛 속에 오밀조밀 피어난 백리향과 주황빛의 원추리, 옅은 보랏빛의

비비추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.

□ 여름꽃들은 시기별로 차례로 피어나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

공한다. 분홍색과 하얀색의 무궁화가 개화를 시작했고, 8월 중순에는

무궁화보다 꽃이 큰 부용이 시민들을 맞이 할 예정이다. 아울러 하얀색과

보랏빛의 붓들레아와 진한 분홍색의 레드벨벳도 곧 개화를 앞두고 있어

여름 정원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.

○ 7월 중후반부터는 배롱나무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며, 100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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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을 피우는 수종답게 9월까지 오랫동안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

다.

□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“꽃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피었다가 이내

자리를 내어준다”며 “정원을 거닐 때마다 매번 다른 꽃을 만날 수 있는

것이 여름 대공원의 매력이다. 무더운 여름, 시민들이 작은 여유와 쉼의 시간을

갖을 수 있도록 공원을 꾸준히 가꿔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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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서울대공원 여름꽃 개화 사진

나리꽃 수국1

수국2 수국3

바늘꽃 자귀나무꽃

부처꽃 버들마편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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톱풀 꼬리조팝

꽃댕강 풍접초

루드베키아 베고니아

페튜니아 분홍달맞이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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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리향 원추리

비비추 무궁화


